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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은 설계감리기업에서 현장 관리자로 10년 넘게 재직 중인 분으로, 고인 배우자의 추천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CLS) 캠프
에서 아르바이트로 올해 총 3회(8.12, 8.17, 8.18) 근무하셨습니다. 3번째 근무일에 프레시백 자동 세척 등 작업 중 2시간 만에 의식
을 잃어 구급차를 통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등은 고인의 본업에 대한 근로강도 및 근로시간, 부검결과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
은 채,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CLS 업무로 인한 과로사라고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.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원인도 무시하
고 CLS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목적의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

한편, MBC 등 일부 언론 및 민노총은 가전가구 전문설치업체 대표의 극단적인 선택을 CLS의 과로사로 허위 보도 및 주장하였으
며, 주간에 단기간 근무한 제주 헬퍼 고인의 유가족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언론과 노조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
자신들의 악의적 목적을 위해 왜곡 보도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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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S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묻지마식 과로사 주장을 멈추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,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
는 법적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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